
준 기자 = 올해 KBO리그 최고의 투수
와 최고의 타자가 가을야구 무대에서 진검 
승부를 벌인다.

‘극강의 에이스’ 코디 폰세(한화 이글
스)와 홈런왕 르윈 디아즈(삼성 라이온즈)
가 플레이오프(PO·5전3선승제) 무대에서 
서로에게 칼날을 겨눈다.

정규시즌 2위 한화와 4위 삼성은 17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2025 신한 쏠뱅
크 KBO 포스트시즌 PO 1차전을 치른다.

한화는 시즌 막판까지 정규시즌 1위를 
노리다 결국 2위가 되면서 PO로 직행했다.

정규시즌 4위로 와일드카드(WC) 결
정전에 나서 5위 NC 다이노스를 꺾은 삼
성은 준플레이오프(준PO·5전3선승제)에
서 3위 SSG 랜더스를 3승 1패로 물리치고 
PO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올 시즌 팀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른 한
화와 팀 홈런 1위를 차지한 삼성의 대결은 
방패와 창의 대결로 불린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정

규시즌 MVP를 놓고 경쟁하는 폰세와 디
아즈의 정면 승부다.

폰세는 올해 리그를 지배하는 활약을 
펼쳤다. 29경기에 나서 17승 1패 평균자책
점 1.89, 탈삼진 252개의 빼어난 성적을 거
뒀다.

다승과 평균자책점, 탈삼진 뿐 아니라 
승률에서도 0.944로 1위에 오른 폰세는 외
국인 투수 최초로 4관왕에 등극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공식 시상 기준
으로 4관왕에 오른 투수는 1999년 빙그레 
이글스의 구대성, 2011년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에 이어 폰세가 역대 3번째다.

폰세는 규정이닝을 소화한 투수로는 
2010년 한화 류현진(1.82)이 이후 15년 만
에 1점대 평균자책점을 작성했다.

그는 2021년 두산 베어스 아리엘 미란

다가 작성한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225
개) 기록을 가볍게 넘어섰다.

개막 이후 27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번
도 패전을 기록하지 않고 17승을 거뒀다. 
종전 14연승(2003년 현대 유니콘스 정민
태·2017년 KIA 타이거즈 헥터 노에시)을 
넘어 선발 개막 연승 신기록을 수립했다.

폰세는 5월17일 대전 SSG전에서는 8이
닝 동안 18개의 삼진을 솎아내 정규이닝(9
이닝) 기준 한 경기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선동열이 13이닝을 던지
면서 작성한 한 경기 최다 탈심진 기록에
도 타이를 이루는 것이다.

디아즈가 정규시즌에 세운 기록도 눈부
시기는 마찬가지다. KBO리그 최초로 단일 
시즌 50홈런-150타점을 달성했다.

시즌 내내 꾸준한 홈런 페이스를 자랑

한 디아즈는 외국인 타자로는 최초로 단
일 시즌 50홈런 고지를 밟았다. 2015년 삼
성 야마이코 나바로가 세운 48홈런을 넘
어 외국인 타자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
을 세웠다.

단일 시즌 50홈런은 디아즈에 앞서 이
승엽(1999년 54개·2003년 56개), 심정수
(2003년 53개), 박병호(2014년 52개·2015
년 53개)만이 달성한 기록이었다.

또 158개의 타점을 수확해 단일 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을 세웠다. 2015년 박병
호가 작성한 146타점을 경신했다. 디아즈
는 홈런, 타점, 장타율(0.644) 부문 타이틀
을 휩쓸며 타격 3관왕에 등극했다.

올 시즌 디아즈의 정규시즌 성적은 
타율 0.314, 50홈런 158타점 93득점에 
OPS(출루율+장타율) 1.025다.

정규시즌 중 폰세와 디아즈는 세 차례 
투타 대결을 했다. 폰세는 디아즈에 단타 
1개만 허용했다. 홈런은 내주지 않았다.

폰세는 9월20일 KT 위즈전에서 5이닝 

4실점하고 시즌 첫 패전을 떠안는 등 시즌 
막판 위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1일 SSG를 상대로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을 치른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체력을 비축한 폰세가 포스트시즌 무대
에서 얼마나 긴장감을 이겨내고 투구하느
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폰세는 PO 1차전 선발로서 선봉장 역할
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WC 결정전, 준PO를 거친 디아즈는 현
재 기세가 최고조다.

NC와의 WC 결정 1~2차전에서 7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디아즈는 SSG와의 준PO 
1차전에서 3안타를 날리며 타격감 회복 
기미를 보였다.

준PO 2차전에서 4타수 1안타, 3차전에
서 3타수 무안타로 주춤했던 디아즈는 4
차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쏘아올렸다. 
2-2로 맞선 8회말 2사 1루에서 결승 투런
포를 작렬해 팀을 PO 진출로 이끌었다.

/뉴시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0월 19
일 도양읍 녹동항 일원에서 ‘제7회 고흥
군수배 녹동항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개
최한다고 밝혔다.

고흥군과 고흥군의회가 주최하고 녹
동선후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녹동
항과 소록도 인근 방파제 등 3개소에서 
감성돔을 대상어종으로 진행된다.

이번 낚시대회는 참가비 10만 원으
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

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온라인(네이버 
‘녹동항 전국바다낚시대회’ 검색)을 통해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사전접수를 받
는다. 

온라인 접수 미달 시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받을 예정이다.

낚시 자리는 대회 당일 추첨을 통해 
정해지며, 순위는 대상 어종인 감성돔
(25cm 이상)을 전장을 계측 후 크기가 
큰 순서로 결정된다. 

우승자에게는 시상금 700만 원, 2위 
200만 원, 3위 100만 원이 지급되며, 최

장거리상·최고령상·최연소상·여성위너
상 등 특별상도 시상할 계획이다.

군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낚시인과 관광객들에게 ‘감
성돔 낚시의 메카’이자 깨끗하고 아름다
운 절경을 가진 고흥 바다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매년 찾고 싶은 바다로 자리매김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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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P 경쟁’ 투수 4관왕 폰세 vs 홈런왕 디아즈, 가을야구 대격돌
‘17승·252탈삼진’ 폰세, 외국인 투수 최초 4관왕 등극

 디아즈, 외인 최초 50홈런·단일 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

고흥군, 제7회 고흥군수배 녹동항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전국의 강태공들이여! 감성돔 낚시의 메카 녹동항으로!

세계 양궁의 왕중왕을 가리는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난징
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한국 대표 선
수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 대회에는 올해 열린 네 차례
의 월드컵 대회에서 남녀 개인전 우
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출전하며, 여
기에 월드컵 개인전 성적으로만 산
정되는 랭킹 포인트 상위 3명과 개
최국 우수 선수 1명이 더해져 종목
별로 총 8명이 출전한다.

동일 국가에서 출전할 수 있는 선
수는 최대 2명으로 제한된다.

지난 9월 광주에서 열린 2025 세
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저
력을 입증한 한국 대표팀에서는 리
커브 여자부의 강채영(현대모비스)
과 안산(광주은행), 그리고 컴파운드 
남자부의 김종호(현대제철)가 출전
한다.

강채영은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
드에서 열린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4차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
며 이번 파이널 출전권을 확보했다.

강채영은 지난 2019년 모스크바 
대회와 2023년 에르모시오 대회에 
이어 세 번째 월드컵 파이널 우승에 
도전한다.

안산은 2차 대회 5위, 3차 대회 2
위, 4차 대회 6위 등 출전한 모든 대
회에서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기록
하며 2025년 월드컵 랭킹 포인트 4
위에 올랐으며, 지난 2022년 트락스
칼라 대회 이후 3년 만에 파이널 무
대에 복귀한 안산은 다시 한번 정상
에 도전한다. 컴파운드 남자부의 김
종호는 2차 대회 4위를 비롯해 시즌 
내내 고른 활약을 보이며 랭킹 포인
트 7위로 파이널 진출권을 획득했다.

올 시즌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김종호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 첫 월
드컵 파이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
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리커브 남자부의 김우진(청
주시청)과 김제덕(예천군청), 여자부
의 임시현(한국체대)과 이가현(대전
시체육회), 컴파운드 여자부의 한승
연(한국체대) 등은 출전권을 획득했
으나, 출전을 포기해 이번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뉴시스

한국 양궁, 월드컵 파이널 출전

강채영·안산·김종호 출격


